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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
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

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4:31-38)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시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마침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복음을 들은 여인은 

부리나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여인이 마을에 돌아간 사이에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물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숫지 않으시면서,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

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양식을 무엇인지 곧 밝혀 주

셨다.



34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다.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만족을 얻는 것=생리적인 만족 (반지의 제왕; 

호빗 족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룰 때 얻는 만족 =영적인 만족, 성

취감 +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영광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순간이니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심.

-음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님.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심을 표현

하심.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만족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
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6:29)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예수님+이를 믿는 것=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또 다른 보혜사=성령님+이를 믿는 것=성령

님을 믿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 =하나님 + 예수님 + 성령님을 믿는 것=예배하는 것.

*예배에 관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함.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예배가 중요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매 순간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일이 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해서 예배를 제일 먼저 함. (예배 시간에 포커싱 된 삶)

-예배 외의 삶은 예배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함.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예배이기 때문임.

-최고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당시의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음.

-사마리아는 반 유대교적 분위기가 큰 지역.

-종교적 분위기가 매우 이단적이고 이방인스러운 지역이었음. 결이 

맞지 않음.

-사마리아는 자체적인 종교행사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

었으며, 사마리아 토라와 그리심산 성전과, 제사장 제도도 독립적이

었다. 다신교. 혼혈민족.

-하스몬 왕조(사두개인)는 이들을 핍박하였다. 정치적 갈등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의 여행을 꺼렸다.

-전도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역.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전도를 잘하셨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

아들이기에 이러렀다.

*예배를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은? -전도임. 영혼구령.

-그러므로 전도가 가장 큰 영적 전쟁임.

-전도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함. 단기전략, 장기전략.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함.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
수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1년에 두 번 파종하고 추수하는데, 파종 후 보통 4개월

이 지난 다음 추수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

-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었다.

- 구원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 구원의 밭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 현재 추수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이 낫을 기다

리고 있다.

- 36절 말씀부터는 해석이 분분하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삯, 영생

에 이르는 열매, 한 사람, 다른 사람, 함께 즐거워 함, 노력한 사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사람, 노력한 것에 참여한 사람 등 여

러 가지 표현들이 나온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

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뿌리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미 구원을 받음, 노력한 자. )

거두는 자; 이미 삯을 받음.(이미 구원을 받음, 이미 추수하는 노력

에 대한 대가를 구원으로 받음.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임.)

영생에 이르는 열매;(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곧 뿌리는 자가 될 자,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 거두는 자가 될 자.)

- (시간 반죽 개념 도입 필요, 예배 시간 속에 이 모든 요소를 넣으

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 다르지만, 동시에 노력하고, 동시에 

기쁨에 참여하고, 열매가 되기도 함.

한사람이 오늘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내일은 뿌리는 자가 되기도 

하고, 다음날은 거두는 자가 되기도 함. 시간적으로는 동시적 현상. 

그러나 각각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열매 맺는 자는 다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구원 현상이고, 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름.

우리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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